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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소통 현상에 주목하여 소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논의

하였다. 정치적 소통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미디어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치 커뮤니

케이션 행위와 정치적 소통 만족도를 평가했다.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보적 정치성향은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많았으며, 개인의 의견

을 적극 게재하는 ‘쓰기/대화’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소통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보수, 중도적 정치성향은 오프라인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였고, 타인의 의견을 살피는 ‘읽기/시

청’의 소극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차별화된 미디어 활용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제고되어야 함을 논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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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satisfaction in communication by focusing on 

the political communication phenomenon that is revealed in our society. The a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its communication satisfaction are examined by exploring individuals' 

political inclination and their media usage which are the main influential factor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a thousand adults over the age of 

nineteen who are residing in sixteen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s a result, a high rate of 

online media usage was observed among people with progressive political inclination. It showed 

that the political communication acts of ‘writing/communicating' which indicates ons actively 

posting their personal opinion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usage of offline media was dominant over people with conservative and neutral 

political inclination. A passive act of 'reading/watching,' which is to observe other people's 

opinions, was shown by most of the interviewees. Therefore, it was able to discuss that in order 

for a harmonious flow of political communication among our society, the understanding of 

citizens' political characteristic must be preceded and the differentiated political communication 

using media must be rais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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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쉽

게 접하게 된다.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끊임없이 서로 다른 의미해석을 부여하여 대립각을 세

우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각기 다른 뉴스 프레임

으로 사건을 재구조화 한다. 시민단체들 역시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서 갑론을박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면

서 사회적으로 소통인가 불통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실제 다수의 소통문제 연구들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

여 ‘정부-국민’, ‘정부-사회집단’, 여당-야당’, ‘시민-시

민’ 간의 공적 소통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 역시 이러

한 사회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

과연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은 쉽게 커뮤니케이션 

개념과도 유사하게 여겨진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써 상징을 통해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로[2] 주어진 상황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얼마나 양질의 상태로 상호

작용 하여 의미가 이해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데이빗슨(Davidson)은 ‘커뮤니케이션’과 ‘소통’ 간 의미

적 차이를 ‘원초적 해석(radical 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3]. 그는 상호간 무슨 언어로 말하는

지 전혀 알 수 없는 조건이라도 그 말의 행위, 그리고 

발화자와 해석자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결국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말하려는 바를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

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통은 이

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소통은 

단순히 의미를 알리고 이해하는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나아가 어떤 발언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공유하는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소통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화’와 ‘합의’

를 소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1]. 

공적 영역의 사회적 이슈란 선거나 사회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의제이다. 또한 소통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 다른 사람과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와 토론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에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채널은 

주로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가 핵심을 이루

어 왔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

션이 보편화 되고 특히 미디어 진화로 인해 이용자 상

호간 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여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

는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이슈의 소통 채널

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최근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

치참여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4-7].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 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이용에 집중하고 소

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인식, 투표행

위 및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한

다[8-10].

하지만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오프라인과 온

라인 소통 채널 모두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유

효한 창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보

편화로 말미암아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함께 활용하는 

연령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두가지 미디어가 대다

수의 시민들에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디

어 활용의 가능성을 단순히 연령별, 소득별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한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정치

적 참여 채널로써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역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공적 영역의 이슈를 다루는 

정치적 소통은 어떤 소통 채널을 통해 대화되고 얼마나 

잘 합의되며 만족스러운 소통을 나타내고 있는가? 소

통의 부재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소통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전달받

은 정치 정보가 단순한 의미전달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을 넘어 수용자에게 소통 만족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적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논의함으로써 한국 사

회에서 원활한 정치적 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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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치적 소통과 정치적 성향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요인이 된다. 숙의(deliberation)란 사회 구성원들

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는 사회적 의견의 정교화를 이룸

으로써 개인이 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오류를 수정하

고 보완하여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공헌하

는 것으로 논의된다[11][12].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정치참여 방법에는 사회 구성

원의 투표행위, 정치행사 참여와 같은 행동적 차원의 

직접적인 방법도 존재하지만, 정치적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사회 여론을 형

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간접

적인 방법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버바 등(Verba et al)

은 정치참여의 유형을 ‘시민 투표참여’, ‘선거운동 참여’, 

‘정치 공동체 조직행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등 4가

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3]. 여기서 정치적 커뮤니케

이션은 간접적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이지만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행태만큼이나 사회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

하는 방식으로 주목된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개인의 성향은 대화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주요 변인으로 설명된다. 클래퍼

(Klapper)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수용자의 개별적 성향에 따른 선택적 과정이며 수용

자가 속한 집단의 규범 등의 중개 요인에 따라 상대적

이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제한효과이론(limited theory)

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성향은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14]. 개인과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은 동질적인 

대화 연결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 주제나 

대화의 깊이가 유사하여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공동

체와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정

치적 참여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보

고된다[15][16]. 

정치적 소통에서 유사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정치적 

관여를 증폭시키는 기재로 작용하여 정치적 대화나 정

치참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주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인 분류방식에 의해 그 차이를 밝히는데 관심

이 집중되어 왔었다[17]. 다수의 연구에서 진보적 정치 

성향의 사람들은 정치대화 수행의 양적인 측면에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18], 대인 신뢰도와 사회적 상

호작용의 강도 역시 높아 정치참여의 빈도가 높다고 보

고되었다[19]. 한편 온라인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개인

적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성향의 강도가 

강할수록 정치적 표현과 정치참여가 강하게 나타난다

고 규명한다[20].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개인의 특성으로써 정치적 성

향은 실질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결과를 논의

하기 위한 주요 변인이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정치적 소통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특성을 이데올로

기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정치적 성

향에 따른 정치적 소통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치적 소통과 미디어 이용
트레이드(Tarde)는 시민들이 기존 신문이나 뉴스 미

디어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

여 일정한 정치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소통 과정에서 미디어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다[21]. 브라이스(Bryce)는 

개인이 신문 구독과 뉴스 미디어 이용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정치투표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정

치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고[22], 조성동과 나은경 

역시 신문,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이용이 개

인의 정치적 소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23]. 이러한 

결과들은 미디어가 시민에게 정치적 소통을 위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채널 미디어 환경에 진입하면

서 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유형과 방식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인터넷의 등장 및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이전에 비해 개인의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온라인 정치참여’라는 새로운 유형

을 생성시켰다[24]. 온라인 정치참여의 유형은 이용자

들이 정치 관련 뉴스를 읽거나, 정당 및 정치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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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표명한 댓글을 읽

어서 사회여론을 인지하는 행위,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

으로 토론하고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

나 정당 그리고 정치인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25]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범위가 확장

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미디어의 활용 정도는 개

인의 정치적 의견 형성하고 구체적인 정치참여를 유발

시키는 주요 영향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의 관계는 꾸준한 연구대상

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전통 미디어인 텔레비전 시청

은 혼자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면대면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체 가치 형성

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참여의 동기를 위축시킨다는 결

과가 보고되는가 하면[26], 텔레비전 종합 뉴스에 비해 

시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시사보도 프로그

램의 시청은 투표행위, 지역공동체 활동 등의 시민참여

에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기도 했

다[27]. 신문 매체의 경우는 일관되게 신문 읽기와 정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신

문 읽기는 정치적 지식과 관심을 높임으로써 공적 이슈

에 대한 대화를 증가시키는 기폭제가 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28]. 

한편 인터넷 매체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온라인 정

보이용과 정치참여와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

로 제시된다. 온라인 뉴스 이용은 정치적 대화를 증가

시키는데 유효하다고 하면서 정치사회 이슈 습득을 위

한 인터넷 이용과 소셜 미디어 이용은 정치적 대화의 

양과 실제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명하기도 하였다[29]. 또한 온라인 정치참여는 온라

인 미디어의 빠른 정보 전달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은 

정치담론 형성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논의하기도 하였다[30][31].

그런데 온오프라인의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비교연구한 결과들도 주목할 만하다. 오

프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는 직접적인 행위 중심적 정치참여가 높은 반면, 온라

인 매체를 중심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지향적인 정치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발견하기

도 하였다[29]. 이는 이용자의 주매체 유형에 따라 정치 

참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이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오프

라인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 각각의 영역에서의 영향

력을 강조했다면[9] 현재와 같이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의 주

매체 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구분하여 정치 

참여의 형태를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온오프

라인 미디어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주이용 미디

어가 무엇이며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어떠한 방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시

민들이 정치 관련 뉴스를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표명한 댓글을 읽어서 사회여론을 인지하는 행위, 정치

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게시, 비판, 대화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제시된다[25]. 기존 연구들이 미

디어 활용을 통한 정치참여 행위를 투표행위와 같이 오

프라인에서의 실질적 정치참여라는 결과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26-28],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참여의 행위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정치 정보

가 얼마나 이해되고 해석이 공유되어 소통되었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인 정치적 소통 만

족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온오

프라인 미디어의 읽기, 시청, 쓰기, 대화 등과 같은 행위

로 제시하여 소통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적인 사회적 이슈가 개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통해 이해되고, 어떤 미디어에 의해 전달됨으로

써, 우리 사회의 정치적 소통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 정치 시대에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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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디어는 정치적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고 개인의 미디어 활용 정도에 따라 정치적 의

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온오프라인 미디어 활

용 정도,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

위의 관계를 소통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소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미디어 이용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미디어 이용에 따라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따라 정치적 

소통 만족도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정치적 소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성인

을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

례할당추출법에 의해 추출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서울 및 6개 

광역시, 9개 시도)를 모두 포괄하도록 시도 규모를 고려

하여 비례할당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할당표본추출법

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은 성별, 연

령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

로 랜덤 표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의 모집단 특성을 적절

히 반영하고자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인구비례할당 양에 맞추

어 유효표본 1000명을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30일∼7월 30일까지 한달간 현대리서치를 통해 실

시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전문 면접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설문문항은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493명 49.3
여성 507명 50.7

연령별

만19세~29세 165 16.5
30대 203 20.3
40대 221 22.1
50대 198 19.8
60대 이상 213 21.3

지역별

서울 207 20.7
부산 71 7.1
대구 50 5.0
인천 56 5.6
광주 27 2.7
대전 28 2.8
울산 22 2.2
경기 232 23.2
강원 30 3.0
충북 30 3.0
충남 42 4.2
전북 38 3.8
전남 38 3.8
경북 54 5.4
경남 64 6.4
제주 11 1.1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31 3.1
중학교 졸업 91 9.1
고등학교 졸업 400 40.0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상 473 47.3
기타 5 0.5

소득별
100만원 미만 18 1.8
100~200만원 미만 80 8.0
200~500만원 미만 663 66.3
500만원 이상 239 23.9

직업별

학생 77 7.7
전업주부 220 22.0
농어업 19 1.9
사무직 179 17.9
서비스직 401 40.1
기능직 122 12.2
전문직 30 3.0
기타 6 0.6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000명)

구분 측정내용 문항수

정치적 성향 정치적 성향 1
지지하는 정당 1

미디어 이용 온라인  미디어 이용시간 1
오프라인 미디어 이용시간 1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 소극적 행위(앍기/시청) 이용시간 1
적극적 행위(쓰기/대화) 이용시간 1

정치적 소통 만족도
정치적 소통 내용 만족도
정치적 소통 상대 만족도
정치적 소통 결과 만족도

3

인구사회학적 특성 6

표 2. 설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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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변인의 정의
① 정치적 성향

정치적 성향은 정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보, 중도, 보수 세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판단을 우선으로 하기 위

해 ‘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가?’ 질문에 7점 척도(1

점 매우 진보, 2점 진보, 3점 다소 진보, 4점 중도, 5점 

다소 보수, 6점 보수, 7점 매우 보수)로 응답하게 하였

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중복 

체크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당

을 응답한 경우 신뢰도 문제로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

였다. 

② 미디어 이용

다채널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시민들은 정치

적 정보 습득의 주요 창구가 미디어라는 논의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를 포괄하여 어

떤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정보를 주로 습득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오프라인 미디어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잡지 등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치 정보의 기존 매체들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치 정보가 전달되는 유

무선 매체를 포함하여 인터넷 신문, 포털, 블로그, 트위

터 등의 SNS 공간이 제시되었다. 

③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활

용하는데 나타나는 행위로 한정하여, 미디어를 통해 정

치적 이슈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

행 연구에서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유

형은 시민들이 정치 관련 뉴스를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표명한 댓글을 읽어서 사회여론을 인지하는 행

위,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게시, 비판, 대

화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25]. 이에 본 연구

는 타인의 정치적 정보나 의견을 살펴보는 ‘읽기/시청’

의 소극적 수준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자신의 정

치적 정보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쓰기/대화’

의 적극적 수준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구분하였

다. 지난 1주일간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이슈를 소비한 

방식과 소비한 시간(분)을 측정하였다. 

 

④ 정치적 소통 만족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이슈를 습득하고 참여하는 소

통의 전반적인 과정이 얼마나 만족되고 있는지 측정하

였다. 만족의 경우 각각의 속성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전체적인 만족 평가가 중요하다. 이용자의 만족은 매우 

복잡한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일 항목의 만족보다 

각각의 속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 만족도를 측

정하는 것이 특정 현상을 예측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논

의되기 때문에[32], 본 연구는 정치적 소통에 대한 각 

속성의 만족을 평가한 후 이를 포괄한 전체적인 만족도

를 궁극적인 정치적 소통 만족으로 보았다. ‘정치적 소

통 내용에 만족한다’, ‘정치적 소통 상대에 만족한다’, 

‘정치적 소통 결과에 만족한다’의 3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전체적 만족도를 제시하

였다. 정치적 소통 만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 .823 으로 나타나 문항간 동질성 여부

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미디어 이용 차이
정치적 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로 구분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미디어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3]의 분석결과 정치적 성향과 미디어 이용시간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전체적인 미디어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진보적 정치성향은 주평균 미디

어 이용시간이 2시간53분으로 중도(평균2시간22분)와 

보수(평균1시간45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

어를 세분하여 살펴볼 때의 차이점이다. 온라인 미디어

는 진보적 정치성향의 이용이 적극적인 반면(진보=평

균1시간31분, 중도=평균1시간16분, 보수=평균42분), 오

프라인 미디어는 보수적 정치성향의 이용이 더 적극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진보=평균52분, 중도=평균55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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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평균1시간2분). 즉 진보적 정치성향은 인터넷 중심

의 온라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보수적 정치

성향은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더욱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

마나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며 정치정보 습득의 창구가 

차별화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이다.

미디어 이용
정치적 성향

전체
온라인
미디어

오프라인
미디어

진보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290
153.57
100.48

290
91.03
95.43

290
52.54
31.31

중도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341
142.97
85.05

341
76.57
82.59

341
55.30
27.19

보수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369
105.74
57.38

369
42.85
55.01

369
62.89
29.25

자유도 (df) 2 2 2
유의확률 .000 .000 .000
F 값 19.111* 33.886* 11.428*

*p<.05

표 3.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미디어 이용 차이      (N=1000)

2. 미디어 이용에 따른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 차이 
다채널 미디어 시대 시민들은 정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대와 같이 온오프라인 미디

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이용 미디

어가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구분하기 위해 응답자

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사용량을 모두 설문

하였고 정치 정보 습득을 위해 소비한 주평균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이용시간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시간을 할애한 매체를 주이용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를 동일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중간인 온오프미디어로 구분하였

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읽기/

시청’의 소극적 행위와 ‘쓰기/대화’의 적극적 행위로 구

분하였다. 

[표 4]와 같이 주이용 미디어에 따른 정치 커뮤니케

이션 행위는 온라인 주이용자들이 주평균 1시간28분으

로 가장 많아(오프라인=평균1시간14분, 온오프라인=1

시간 10분)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 온라인 미

디어의 활용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미디어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오프라인의 제약들로부터 자유롭

다는 점에서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담론의 장이 된

다. 인터넷은 현실세계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평범한 개인이 기존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

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파하고 여론을 형성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매체로 논의된다. 따라서 온

라인 주매체 이용자들의 정치참여의 양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궁극적으로 인터넷은 시민의 정치참여 증진

에 기여하는 창구라고 보인다.

그런데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 수준으로 살펴보면 

어떤 미디어를 주매체로 활용하든 상관없이 ‘읽기/시청’

과 같은 소극적 행위가 ‘쓰기/대화’와 같은 적극적 행위

에 비해 전체적으로 60분 이상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평균 1시간14분, 오프라인=1시간9분, 온오프라

인=평균1시간7분). 이는 주이용 미디어에 상관없이 시

민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타인의 의견이나 정

보를 습득하는 소극적 행위가 주를 이룬다는 현상을 보

여주는 것이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

주이용 미디어
전체

소극적 행위
(읽기/시청)

적극적 행위
(쓰기/대화)

온라인
미디어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560
88.78
69.20

560
74.52
54.02

560
14.25
22.56

오프라인
미디어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377
74.97
51.75

377
69.69
48.21

377
5.28
10.30

온오프
미디어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63
70.77
41.05

63
57.96
34.21

63
12.81
18.79

자유도 (df) 2 2 2
유의확률 .000 .032 .000
F 값 7.773* 3.452* 27.326*

*p<.05

표 4. 미디어 이용에 따른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 차이
 (N=1000)

3.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따른 정치적 소통 
    만족 차이 
[표 5]와 같이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따른 정치

적 소통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했다. ‘쓰기/대화’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평균 

4.72) ‘읽기/시청’과 같은 소극적 행위(평균 4.54)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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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소통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나타내는 경우 

정치적 소통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행위가가 실

질적인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의 근거

가 된다.

그런데 이는 앞서 분석했던 [표 4]와 같이 적극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소극적 행위에 비해 그 소비

시간이 적었던 결과와 비교해 매우 시사성 있는 결과이

다. 소비시간이 적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집중하여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는가는 실질적인 정치소통 만족을 상

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소통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보 습득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교류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소통 만족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

전체
자유도
(df)

유의
확률

t값

소극적 행위
(읽기/시청)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606
4.54
.83 998 .001 3.213*

적극적 행위
(쓰기/대화)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394
4.72
.86

*p<.05

표 5.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따른 정치적 소통 만족 차이
 (N=1000)

4. 정치적 소통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디어 정치 시대에 정치적 소통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적인 영향관계를 경로분석

을 통해 설명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간 영향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다중

회귀분석의 경로계수(β)로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표 6]과 같이 변인간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소극적 행

위-적극적 행위’(Pearson r=.469)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동일 수준에서 측정되면서 다른 변인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

으로 모든 변인간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모든 변수를 

회귀분석의 변인으로 적용하였다. 

정치성향
온라인 
미디어

오프라인 
미디어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

정치 성향 1
온라인 미디어 .246** 1
오프라인 미디어 .145** -.106** 1
적극적 행위 .079* .163** .133** 1
소극적 행위 .143** .294** .082** .469** 1

*p<.05, **p<.01

표 6.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그림 1. 경로도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경로만 추출

한 후 새로운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표준화된 경로계수

를 산출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정치적 성

향을 최초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정치적 소통 만족을 

최종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전체 경로의 효과를 비교분

석한 결과 유의미한 경로는 총 4개로 나타났고 이를 효

과 분해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유의미한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계수

1 보수적 정치성향→오프라인 미디어
→소극적 행위(읽기/시청)→만족 .165 -.025 .140

2 중도적 정치성향→오프라인 미디어
→소극적 행위(읽기/시청)→만족 .160 -.045 .115

3 진보적 정치성향→온라인 미디어
→적극적 행위(쓰기/대화)→만족 .123 -.014 .109

4 진보적 정치성향→온라인 미디어
→소극적 행위(읽기/시청)→만족 .123 -.048 .075

표 7. 정치적 소통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분해 결과

총효과 관점에서 정치적 소통 만족에 가장 크게 기여

하는 경로는 ‘보수적 정치성향→오프라인 미디어 이용

→소극적 행위(읽기/시청)→정치적 소통 만족’(P=.140)

‘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중도적 정치성향→오프라인 

미디어 이용→소극적 행위(읽기/시청)→정치적 소통 

만족’(P=.11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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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로는 ‘진보적 정치성향→온라인 미디어 이용→적

극적 행위(쓰기/대화)→정치적 소통 만족’(P=.109)’과 

‘진보적 정치성향→온라인 미디어 이용→소극적 행위

(읽기/시청)→정치적 소통 만족’(P=.075)’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미디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수와 중도적 성향

은 오프라인 미디어, 진보적 성향은 온라인 미디어가 

소통 만족에 유효한 채널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미디어 이용 차이에서도 검

증된 바와 같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미디어 활용에 차

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정치 커뮤니케니션 행위 측면에서 살펴보

면 ‘읽기/시청’의 소극적 행위가 소통 만족에 주요 영향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효경로 1, 2, 4).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타인의 정

치적 정보나 의견을 살피는 ‘읽기/시청’의 소극적 행위

가 소통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다양한 

정치 정보에 노출되어 사회적 의제를 습득하며 이를 통

해 정치적 소통 만족을 획득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소극적 행위라 할지라도 ‘읽기/시청’의 커뮤니케이

션 행위는 사회적 소통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므로 

미디어의 정치 정보의 전달자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

다고 논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진보적 성향의 경우만 비교할 때

(유효경로 3, 4) 적극적 행위가 소극적 행위보다 소통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에서 

진보적 성향은 주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쉽

고 빠르게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집

단으로 구분되었었다. 따라서 보수나 중도에 비해 진보

적 성향은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

의 정치적 정보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쓰기/

대화’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진보적 성향은 ‘쓰기/대화’의 적극적 행위가 ‘읽기/

시청’의 소극적 행위에 비해 그 소비시간이 적었지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질적으로 높은 집중

도와 관여도가 나타날 때 소통 만족이 높아진다고 해석

된다. 따라서 진보적 정치성향의 정치적 소통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논의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의 대화

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 살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두어

야 할 부분이다.

소통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소통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선행변수가 된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

는 신념은 동일한 사회적 소통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평가를 내리는 기재가 되기 때문이다[33]. 본 연

구는 정치적 소통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본 결과, 진보, 중도, 보수의 성향은 소통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도와 보수적 

성향의 경우 오프라인 미디어가 주요 소통 창구로 작용

하였고, 진보적 성향의 경우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디어 정치시대에

서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미디어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다채널 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

디어를 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미디

어 소비가 일차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이슈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면서 전

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전달하는 사회적 정보들

은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었다[19]. 본 

연구에서 정치적 정보가 유통되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수와 중도의 경우 오프라인 미디어의 영향

력이 크게 나타났지만, 진보의 경우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응답자들

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미디어 활용을 비교할 때 온라인 

미디어 활용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한국 사회

에서 정치적 정보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매우 적극적

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

의 정치 소통의 창구로서 온라인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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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온라인 미디어가 소셜 미

디어의 활성화에 힘입어 개인의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소통창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다수의 연구결

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2]. 

하지만 중도와 보수적 정치성향의 경우 여전히 오프

라인 미디어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적 소통 만

족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최근 다수의 연구들은 

SNS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미디어의 정치적 소통 효

과를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4][6][8-10], 

본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의 정치적 소통 과정에서 여전

히 오프라인 미디어의 중요성도 높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 소통 채널로서 오프라인 미디어

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제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목

격된다. 본 연구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타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정보를 탐색하는 ‘읽기/시청’의 소극

적 행위와 개인의 의견을 적극 게재하는 ‘쓰기/대화’의 

적극적 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읽기/시청’의 소극적 행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적 성향의 경우 긍정적인 

소통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은 ‘쓰기/대화’의 적

극적 행위로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진보

적 성향의 경우 소비의 양은 적어도 개인의 의견을 제

시하고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교류가 수반될 때 소

통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

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정치 참여 방법을 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함의가 존

재한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 강하게 나

타나는 국가로 진보와 보수 간 소통의 부재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이용 미디어가 다르며 정치 커뮤

니케이션 행위 역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성향 간 소통의 부재를 유발하는 이유 중 하나

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보다 

원활한 정치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정치

적 성향을 고려한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주

이용 미디어를 중심으로 정치 정보의 전달이나 정치 토

론, 정치 참여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소통의 다양한 

선행 변수를 더욱 세분화하여 미디어별 정치 정보 전달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

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시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적 소통 현상에 주목하여 정치적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논의함으로써 소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원활한 

정치 소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미디어를 통

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조금 더 세분화화여 역동

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정치적 

소통 만족의 변인 역시 더 정교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

며 구체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

를 통해 정치적 소통의 본질과 영향관계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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